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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사

생명의 소리가 충만한 이 봄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여

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과 불교문예 신인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신록을 보면 산하대지 두두 물물이 모두

가 부처인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들에게 나와 남이 없고 천지와 더불어 하나의 생명이라는 법계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처를 찾아가는 길, 그것은 분열과 차별이 없어진 원융 무애한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서로가 서로를 파괴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까지도 파

괴하여 결국에는 자멸하는 무명의 업을 짓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는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 더 나아가 국가 대 국

가 간에 극단적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인간성이 파멸되어가는 위

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그리고 자연재앙은 인간생명은 

물론 자연의 생명도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종교와 문학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하

겠습니다. 특히 문학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존중사상을 문학을 통

해 승화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의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부문 공광규 선생, 시조부문 

유자효 선생, 소설부문 송기원 선생, 평론부문 방민호 선생을 선

정하였습니다. 수상자 네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높은 경지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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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를 이루어 낸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

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문학상’은 작가 개인의 종

교와 문학이념을 넘어 수여하는 상으로, 그동안 명망 있는 문학가

를 수상자로 배출하면서 어느덧 한국문학계의 권위 있는 문학상

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문학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

대불교문인협회 수완 스님, 혜관 스님, 로담 스님을 비롯한 계간 

불교문예 관계자분들과 이근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심사위

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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